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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농협발 은행 대출중단, 확산 가능성 있다" 머니S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중은행 대출중단 조치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 지난달까지만해도 금융위의 입장은 농협발 가계대출 중단 조치의 확산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

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정하고 은행권에 해당 기준 맞추라고 요구 중… 특히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고

가계대출 풍선효과..고신용자 몰려든 2금융권은 들썩’ 이데일리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고신용자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몰리면서 중하위 신용자나 서민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뚜렷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농축협 대출 자산 규모 299조 5,52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조원 가까이 증가

한은, 전세대출 낱낱이 들여다본다 조선일보

한국은행, 전세대출 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분석하는 작업 착수…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전세대출 통계를 주택법상 주택과 비주택 분류해 제출 요청

관계자 "은행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원의 전세대출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언급…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

파월 "인플레 상승 이어지겠지만 결국 하락할 것" 아시아경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결국 둔화될 것으로 주장…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 강조

또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금융위, IFRS17 앞두고 보험사 재무충격 완화조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언급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친키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도 연장

당장 급해서…생활고 노인들, 보험담보대출 내몰린다 세계일보

노년층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 약 13조 2,481억원… 지난해 말 12조 7,285억원에서 추가 증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어… 공적연금 비중 지난해 11.2%로 2015년 9.2%에 비해 증가

금감원, 증권사 13곳 긴급 회의 "신용공여 10~20%P 줄여라" 머니투데이

금융당국, 증권사에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 강화를 주문… 10~20%p 정도 낮춰 자체 관리하라는 지도 전달

업계에서는 자기자본의 80~90% 수준으로 신용공여 규모를 줄이라는 지도로 해석

공매도 위반 증권사, 금융당국·거래소 중복제재 풀린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내달부터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증권사와 선물사 등 금융투자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기준과 세부절차 공개 예정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제재금의 이중제재가 풀리는 규제 완화 효과… 더 공정,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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